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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탄소배출권 시장 “세계화”
유럽 중심 탈피 시장규모 1조유로 달해 … 미국은 유럽의 1.6배 형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2020년에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월12일 <글로벌 온실가스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에는 유럽 중심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세계 시장규모가 1조유로(한화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

다.

또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을 설립했거나 설립 일정을 확정한 국가는 유럽연합 27개국과 노르웨이, 스위

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31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 멕시코, 터키 등도 2020년까지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2009년까지 시장을 좌우할 변수들이 모두 결정된다”며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미국의 감축 여부인데 미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

고 이미 미국의 여러 주들이 협의체를 결성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국이 실질적인 감축에 들

어가면 유럽의 1.6배에 이르는 최대 온실가스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도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2005년 

탄소시장을 도입한 이후 빠르게 성장한 유럽의 온실가스 시장은 2020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탄소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아시아 각국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

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탄소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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